[bookmark: ti01][bookmark: _GoBack]■초상권의 기초지식
TV프로그램 등에서 연예인이 길거리를 걷고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예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경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때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연예인 측에서 삭제를 요구해 온다면 그것은 엄연한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초상권을 알다
초상권은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보호되는 「행복추구권」하에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 등으로 보증된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에 초상을 기록할 때에 발생하며, 초상의 주인인 개인은 초상이 기록된 영상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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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얼굴을 갖는 초상권
초상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 또 하나는「재산권에 근거한 초상권」입니다.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은 신용과 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이익의 침해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은 사진 등의 초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근거한 초상권
탤런트나 아이돌, 스포츠 선수는 그 존재감만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개인은 자신의 초상을 광고에 넣는 것으로 광고가 갖는 고객구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예인 등이 갖는 고객구심력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재산권에 근거한 초상권」, 정식으로는「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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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으로 지켜지는 사람과 지켜지지 않는 사람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퍼블리시티권으로써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진이 공개 되었다면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택된 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됩니다.
그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국민투표 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시간」과 일반인과 같은 상태의 「일반인으로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의 시간의 무단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ookmark: ti07]■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는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시대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면 누구라도 사용하고 싶은 사진소재를 찾을 수 있어 자신이 내보내는 정보에 포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풍경사진에 함께 찍힌 일반인은?
여행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상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 프레임 안에 찍힌 모든 사람에게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함께 찍힌 사람의 얼굴을 포토샵 등으로 가공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사진을 가공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상대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연예인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의 팬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텍스트만 있어 해당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것은 허용되는 일일까요? 답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연예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연예인의 사진」을 팬카페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트의 구성에 따라서는 「연예인의 이름을 사칭하여 만든 사이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소속회사에 따라서는 초상권 취급에 엄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주는 허용될까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이코라 입니다.
아이코라는 「아이돌 콜라주」의 줄임말로 아이돌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즐기는 인터넷 문화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아이돌을 소재로 한 아이코라 사이트가 한동안 난립하였고, 만들어진 아이코라는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말하자면 아이코라를 만들어 자기 혼자 즐기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